
봄날의 햇살 같은 피부로
거듭나기 대작전

마스크 해제가 가져온 피부의 외부환경 

마스크 해제가 되는 날!! 얼마나 이 날을 기다렸는가. 그런데 정작 실내 마스크 해제 권고로 

들어가니(일부는 착용 의무 있음) 반갑지만 어색한 것도 사실이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마스크 해제일인 지난 1월 30일 신도림역 출근길에는 노마스크인 사

람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여전히 불안하고, 3년간 우리의 

일상을 흔들었던 펜데믹의 생채기는 여전했다. 

그러나 꽁꽁 언 땅에도 봄의 기운으로 녹으며 

만물이 소생하듯 봄날의 햇살 같은 피부로 

거듭나기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입학과 동시에 마스크를 쓰기 시작하면서 학교 생활 내내 친구들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생활을 한지 3년.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새학기와 함께 부담감으로 작용했던 학부모 모임
이나 교사 면담 역시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웃픈 이 상황에서 거울을 찾게 되는 건 나 뿐일까. 

모임이 바로 다음날 잡히지는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지고 오는 안내

문을 잘 살핀다. 보름 이후로 일정이 잡혔다면 안전한 셈이다. 가장 빠

르게 잔주름을 잡아주고, 무너진 턱 라인까지 교정해주는 보톡스 요법

#새학기증후군극복차앤박  #페이스라인교정  #광채피부리쥬란

하루 전날 케어는 미리 밝히지만 SOS 응급처치다. 조금 여유가 있다면 결혼식 당일을 

D-DAY로 하고 스케줄을 짜서 준비한다. 다만, 대체적으로 결혼식을 앞두고는 많이 바빠

지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혼수품이 생각나기도 하고, 괜한 스트레스에 트러블이 갑자기 

올라오기도 한다. 본식 당일 가장 빛나야 할 처방에 초집중해야 한다.

결혼식 역시 정상화되고 있다. 하객을 부르는 게 민폐라는 건 이미 불식된 상태. 본식 웨딩에 
친인척은 물론 하객이 문전성시를 이룬다. 그래서 더욱 신경 쓰이는 결혼 당일의 스타일링. 
피부 역시 노보정의 굴욕에 무너질 수 없다. 그대와 나의 잰걸음이 시작되는 것인가. 

#웨딩하루전날케어  #노보정굴욕은가라  #예비신부신랑케어

175mm 마스크 뒤에 용케도 숨어 있었다. 그런데 마스크 해제하며 커밍아웃 했고, 이제는 여행
도 가고, 여름도 다가오고 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조금은 흐트러진 내 피부를 바로 잡고, 
해결만이 살 길이다. 일단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시술부터 사수하자. 

그동안 뒤죽박죽이 되었지만 이제는 본 궤도의 스케줄로 외출도 하고 장거리 여행 계

획도 세우게 된다. 무엇보다 여름을 대비하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제모, 팔꿈

치나 겨드랑이의 색소침착도 해결하도록 한다. 미리 준비해야 노출의 계절이 반갑다. 

                  이제 곧, 마스크가 없는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주 빠른 속도로 말이다. 지금 필요한 건 봄날의 햇살 같은 피부가 되기 위한 
                     빠른 태세 전환이다. 피부 문제 더 이상 고민만 하지 말고, 당신의 피부주치의를 찾을 때다. 이 대작전의 암호명은 ‘차앤박피부과’ (끝)

결혼식 당일 노보정의 굴욕은 없다. 예비 신부신랑

아듀! 코로나 세대 새학기 증후군 극복 중. 30대 학부모

여름 준비 시작!!  일상 생활로 돌아 가고 있는 나

보톡스
요법

을 추천한다. 피부 속부터 건강함을 채워주는 리쥬란 역시 권할만하며, 의료진과 논

의 후 진행하면 된다. 


